
인트켐, 전자파 차폐도료 개발

인트켐(대표 안상욱)이 최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요업기술원과의 공동연구로 건축용 무기질계 전자파 차

폐도료 「이엠코트」를 개발, 대량 생산에 돌입한다.

「이엠코트」는 뛰어난 전자파 흡수성과 차폐성으로 갖추고 있어 건축물의 내·외부에서 발생하는 유해 전

자파를 흡수·소멸시켜 전자파로부터 인체와 기기를 보호하도록 설계된 신개념의 건축재료이다. 또 반영구적

이며 시공시 VOCs(휘발성유기물질)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환경친화제품이다.

현장에서 간단히 물과 혼합해 스프레이, 롤러, 붓 등을 사용해 건물 벽면이나 바닥, 천장에 바를 수 있는 등

시공이 간편할 뿐만 아니라 비용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.

인트켐은 「이엠코트」의 전자파 차폐율이 기존 국산제품에 비해 60%, 선진국 제품에 비해 30% 정도 우수

하고 적용부위, 내구성, 경제성 등에서도 성능이 좋다고 주장했다.

2001년 10억원의 매출을 올린 인트켐은 2002년 「이엠코트」 판매로 50억원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.

주거용 도료 시장이 10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는 고급 신소재 차폐도료 수요는 매

년 100% 이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. <화학저널 Chemicals 담당 강경화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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